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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aimed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ts correlation to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

leadership,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in one universities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4.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d Schéffe’s test. Based on the result, Communication Competen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reveal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and 

Application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ad a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Personnality. Self-Leadership had significantly the differences in Gender, Grade, Personality, Major 

satisfaction and Application Motivation.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 Major 

satisfaction and Application Motivation in Problem Solv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

leadership,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presented that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73.0%. As a result, it’s necessary to prepare some strateges to improve program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leadership and Problem Solving Ability improvement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Problem Solving Ability,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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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d Schéffe’s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성격, 전공만족도,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성별, 성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성별, 학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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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만족도 및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제해결능력은 학년, 전공만족도 및 

선택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73.0%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핵심어: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간호대학생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간호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문제해결능력이다. 이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간호교육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학습성과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다[1].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해결자가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하는 목표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다[2].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적응하고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배양해야 할 필수 역량이다[3][4]. 왜냐하면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이나 간호사는 임상수행능력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5]. 

선행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능력,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능력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6-8].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기술하는 능력으로[9] 

간호사들로 하여금 임상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보건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전문 직종들과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간호사들에게는 갈등 상황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능력이다[10].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높으면 문제해결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13]. 이렇듯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무에서 역량있는 간호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요인인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흥미를 갖고 동기부여하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4]. 간호사는 임상현장의 의료기술과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숙련된 간호수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호교육과정에서 강화시켜야 할 중요한 역량[15]이라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통해 자신의 사고 및 

행동전략에 영향을 주어 과업을 수행하는 자율적인 힘으로[16]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자신을 바람직하게 방향으로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Leadership on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Copyright ⓒ 2023 KCTRS  297 

변화시키는 사고 및 행동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17]. 셀프리더십은 간호사에게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6][18][19] 간호사가 다양한 

임상상황에 직면하여 셀프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게 

강화시켜야 할 중요한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Lee 등[2]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생애 핵심역량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창의성, 공감역량, 셀프리더십[6],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8],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 및 정보활용역량[12], 감성지능과 

의사소통능력[13], 셀프리더십과 목표몰입[18], 셀프리더십, 감성지능 및 사회적지지[19], 

의사소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21],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22], 자아존중감과 

셀프리더십[23], 비판적 사고성향, 공감능력, 간호전문직관 및 셀프리더십[24] 등을 

보고하고 있지만, 생애 핵심 역량인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보고 되고 있는 셀프리더십의 관계를 

함께 확인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 변수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변수들의 관계와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전략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 해결능력 차이를 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 연구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연구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Descriptive Survey study)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 소재 일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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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6]를 토대로 G*Power 3.1.9.4을 활용하여 effect size= .15, 유의수준= .05, power= .90, 

예측 요인 10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표본은 147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70부를 배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을 거부한 학생 7명, 

불성실하게 응답한 5부를 제외한 15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25]의 8가지 의사소통능력 구성 개념에 Hur[26]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매우 그렇다’5점인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10, 11번 부정문항은 역산처리하였다. 개발 당시 Hur[26]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4이었다.  

 

2.3.2 자기주도 학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측정은 Lee 등[2]이 개발한 자기주도 학습역량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로 문항 구성은‘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2]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값은 .94였다. 

 

2.3.3 셀프리더십 

Hough과 Neck[27]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인 RSLQ(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Shin 등[28]이 번안하 도구를 Kim[2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으로‘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다’5점까지 측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70∼.87, Kim[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2.3.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Lee 등이[2] 개발한 생애 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서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 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5였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20일~ 24일까지 J도 소재 일 대학 간호학과에서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 철회는 언제든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가 끝나면 폐기된다는 것과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에도 어떤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20~2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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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Program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é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연구대상자는 ‘여자’가 100명(63.3%), ‘남자’가 58명(36.7%) 이었다. 1학년이 72명(45.6%), 

3학년이 86명(54.4%)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41명(25.9%), ‘없다’는 117명(74.1%)이었다. 

성격은 ‘긍정적’이 125명(79.1%), ‘부정적’이 33명(20.9%),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돼서’ 

73명(46.2%), ‘적성에 맞아서’ 33명(20.9%), ‘고교 성적에 따라’ 2명(1.3%), ‘부모님이나 주변의 

권유’가 33명(20.8%),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가 17명(10.8%) 이었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100 63.3 

Men 58 36.7 

Grade 
Freshman 72 45.6 

Junior 86 54.4 

Religion 
Yes 41 25.9 

No 117 74.1 

Personality 
Optimistic 125 79.1 

Pessimistic 33 20.9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3 1.9 

Unsatisfied 4 2.5 

Moderate 51 32.3 

Satisfied 69 43.7 

Very satisfied 31 19.6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 guarantee 73 46.2 

Aptitude 33 20.8 

High school record 2 1.3 

Recommendation of parent 

or others 
33 20.9 

service to others 1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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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정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87점(±0.63),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5점(±0.64),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70점(±0.62),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3.70점(±0.55)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정도 

[Table 2] Level of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ubjects (N=158) 

Variables Mean±SD Min Max 

Communication Competency 3.87±0.63 2.60 5.0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55±0.64 1.83 5.00 

Self-Leadership 3.70±0.62 2.23 5.00 

Problem Solving Ability 3.70±0.55 2.33 5.00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성격(t=2.553, p=.012), 전공만족도(F=5.887, p=<.001), 

선택동기(F=3.873,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성별(t=2.501, 

p=.013), 성격(t=2.081, p=.03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성별(t=2.073, 

p=.040), 학년(t=-2.786, p=.006), 성격(t=2.267, p=.025), 전공만족도(F=5.267, p=.001), 

선택동기(F=2.456, p=.048)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t=-2.250, p=.026), 

전공만족도(F=4.356, p=.002), 선택동기(F=3.242, p=.014)가 문제해결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3]. 

사후분석 결과 의사소통능력에서 전공만족도에서‘매우 만족’이‘만족’‘보통’ 군보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동기에서‘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부모나 

지인의 권유’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타났다. 셀프리더십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군이‘보통 군보다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전공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이 ‘만족’ 군보다 만족 군이 ‘보통’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능력은 의사소통능력(r=.667, p<.001), 자기주도 학습능력(r=.523, p<.001), 

셀프리더십과(r=.808, p<.001)과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r=.530, p<.001), 자기주도 학습능력(r=.508, p<.001)과 유의한 양적인  

상관관계(r=-.233, p<.001)가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정적 

상관관계(r=.48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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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의 차이(N=158) 

[Table 3]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Leadership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ubjects (N=1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M±SD 
t or F 

(Scheffe) 
p M±SD 

t o     

r F 

(Scheffe) 

p M±SD 
t or F 

(Scheffe) 
p M±SD 

t or F 

(Scheffe) 
p 

Sex 
Female 3.89±0.67 

0.540 .590 
3.64±0.60 

2.501 .013 
3.77±0.58 

2.073 .040 
3.74±0.52 

1.141 .256 
Men 3.83±0.56 3.38±0.68 3.57±0.67 3.64±0.61 

Grade 
Freshman 3.80±0.74 

-1.203 .231 
3.55±0.54 

0.102 .919 
3.55±0.56 

-2.786 .006 
3.60±0.53 

-2.250 .026 
Junior 3.92±0.53 3.54±0.72 3.82±0.64 3.79±0.56 

Religion 
Yes 3.81±0.47 

-0.626 .532 
3.46±0.62 

-1.029 .305 
3.70±0.54 

-0.017 .986 
3.66±0.46 

-0.625 .533 
No 3.89±0.68 3.58±0.65 3.70±0.64 3.72±0.58 

Personality 
Optimistic 3.93±0.64 

2.553 .012 
3.60±0.65 

2.081 .039 
3.76±0.63 

2.267 .025 
3.74±0.57 

1.695 .092 
Pessimistic 3.62±0.53 3.34±0.56 3.48±0.54 3.56±0.47 

Major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a 
4.31±0.37 

5.887 

(c< d< e) 
<.001 

3.30±0.54 

1.962 .103 

4.33±0.61 

5.267 

(c <e) 
.001 

4.04±0.69 

4.356 

(c< d< e) 
.002 

Unsatisfiedb 3.73±0.40 3.65±0.19 3.64±0.40 3.82±0.36 

Moderatec 3.64±0.52 3.37±0.62 3.47±0.61 3.56±0.53 

Satisfiedd 3.84±0.47 3.59±0.54 3.70±0.58 3.64±0.0.53 

Very 

satisfiedᶱ 
4.27±0.91 3.74±0.77 4.03±0.57 4.02±0.55 

Application 

motivation 

Employmenta 

guarantee 
3.79±0.51 

3.873 

(d<e) 
.005 

3.50±0.63 

1.888 .115 

3.65±0.61 

2.456 .048 

3.64±0.48 

3.242 .014 

Aptitudeb 4.06±0.55 3.70±0.74 3.87±0.69 3.90±0.67 

High school 

recordc 
4.10±0.14 3.58±0.16 4.17±0.04 3.83±0.61 

Recommendation 

of parent or 

othersd 

3.65±0.44 3.64±0.54 3.50±0.53 3.51±0.45 

service to othersᶱ 4.24±0.54 3.79±0.61 3.91±0.57 3.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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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Communication Competen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

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N=158)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y  r(p)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r(p) 
Self-Leadership r(p) Problem Solving Ability r(p) 

Communication 

Competency 
1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88(<.001) 1   

Self-Lleadership .530(<.001) .508(<.001) 1  

Problem Solving 

Ability 
.667(<.001) .523(<.001) .808(<.001) 1 

 

3.5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전공만족도, 선택동기와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의사소통능력(β=.314, t=6.128, p<.001), 

셀프리더십(β=.612, t=11.776, p=<.001)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480~1.570로 일반적 

기준치인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공차한계는 .637~.676으로 0.1 

이상이었고, 잔차 분석 결과 Durbin-Watson 1.837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 상관성에 

문제가 없어 회귀분석의 가정이 충족되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42.354, p<.001), 모형의 설명력은 73.0%로 나타났다[Table 5].  

 

[표 5]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ubjects (N=158) 

Variables B SE β t(p) Tolerance  VIF  

Constant 19.549 7.492  2.609(.010)   

Communication 

Competency 
.824 .134 .314 6.128(<.001) .655 1.527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076 .065 .059 1.160(.248) .676 1.480 

Self-Leadership .704 .060 .612 11.776(<.001) .637 1.570 

F(p) =142.354(<.001),  R2=.735,  Adj R2=.730, Durbin-Watson=1.837 

4. 논의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능력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문제해결능력에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73.0%의 설명력을 가지고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같은 도구로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8]의 3.94점 보다는 다소 낮았고,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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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ark과 Choi[12]의 3.87점, 간호학과 1~4학년 대상인 Ryu와 Kim[30]과 일치하였으며, 

Han[13]의 3.41점, Kim과 Yun[21]의 3.64점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었다.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지만 Cho와 Park[11]의 3.50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Do[31]의 

3.40점보다는 큰 차이로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의사소통능력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있었던 Kim[8], Park과 Choi[12], 

Han[1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학년별 분류가 아닌 연령별 분류로 분석하여 

비교가 어려웠으며, Kim과 Yun[21]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64점보다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가 3.87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으로 사회화가 더 

진행이 된 3학년 학생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어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되며, 

1학년~4학년을 대상으로 한 Ryu와 Kim[30]의 연구에서도 3~4학년이 약 60% 정도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점수로 나타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5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An, Kim과 Lee[32] 연구의 평균 

3.40점보다는 다소 높았으며, Do[31]의 3.23점,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Jung과 

Jeong[33] 연구결과의 3.08점보다는 큰 차이로 높았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비교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간호학과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Ryu와 Kim[30]의 

3.83점보다는 본 연구 결과가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나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를 1, 3학년으로 편의표집한 결과 1학년이 45.6%로 상대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신입생 비율이 높아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대상자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중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모집단을 확대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셀프리더십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70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1~4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Park, Kim과 Kim[34]의 3.69점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Lee와 Bong[35]의 3.49점보다는 다소 높았다. 측정 도구가 달라 결과 

비교에는 다소 무리지만,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Jung과 An[27]의 3.85점, 

간호대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im[6]의 3.84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Bae와 Lee[19]의 3.81점보다는 다소 낮았고,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Ju[22]의 

3.59점,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Kwon과 Lee[24]의 3.58점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간호학과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Lim과 Park[18]의 3.46점과는 큰 차이로 

높았다. Yang, Shin과 Song[36]은 셀프리더십이 대학생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간호교육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 역량강화를 위한 간호교육자들의 고심과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평균 점수는 3.70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Park과 Choi[12]의 3.97점보다는 큰 차이로 낮았으며, Ryu와 Kim[30]의 3.77점, Bae와 

Lee[19]의 3.74점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Kim[8]의 3.70점과는 일치한 결과로 나타났다. Kim, 

Kwon, Lee[24]의 3.56점, Ju[22]의 3.55점보다는 약간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Do[31]의 3.35점, 

Jung과 Jeong[33]의 3.28점보다는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도구로 측정한 Le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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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6]의 3.76점, Han[13]의 3.64점보다는 다소 높거나 낮았지만, Jung과 An[34]의 3.36점, 

Kim과 Yun[21]의 3.33점, Lim과 Park[18]의 3.16점보다는 큰 차이로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연구 결과에서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Choi[12]의 연구 결과에서 3.97점인 반면에 4학년 대상인 Ju[22]의 연구에서는 

3.55점, 3학년 대상인 Jung과 Jeong[33]의 연구에서 평균 점수가 3.28점으로 나타나 

상위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개인 내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결과와 본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간호교육과정에서 문제해결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심과 더불어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중간정도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r=.80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문제해결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며[8][12][13][21],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문제해결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30][33]. 또한 셀프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Lee와 Kim[6], Lim과 Park[18], Kim, Bae와 

Lee[19], Ju[22], Jung과 An[23], Kim, Kwon, Lee[24]의 선행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해결능력과 셀프리더십의 관계가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 

결과보다도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것이 연구대상 학년의 개인내적 특성의 차이인지 

모집단을 확대한 반복연구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들의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비교과과정 운영 및 

전공교과목 운영 시 이들 변수들 향상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이 73%였다. 이는 문제해결능력에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고[8][12][13][21]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6][18][19][22][23].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이 선행연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본 연구대상자의 개인내적 특성의 차이로 나타난 것인지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30]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Ryu와 Kim[30]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가 간호학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3, 4학년이 비율이 6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간호학과 고학년 비중이 높아 간호대학생으로 사회화가 진행되어 

나타난 결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도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결과와 대상자 표집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상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차후 연구는 대상자를 확대하고 표집 방법을 고려하여 반복 

연구를 통해 영향 변수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간호학과 학부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교수학습개발전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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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이 필요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가 대상자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된 변수들이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에서 주요 영향요인 변수들을 

반복확인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대학생의 

교수학습전략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교 간호학과 1,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대상자를 간호학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영향 변수들을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의사소통능력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신입생부터 학년 진급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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